
 성 명 서

 65년 역사와 전통의 인하공업전문대학은 학령인구 감소와 재정건전성 악화의 
위기 속에서도, 구성원 모두가 한마음으로 미래사회에 필요한 인재 양성을 위
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러한 중요한 시기에 갑작스럽게 현 총장이 의원 면직되고, 총장직무대행 발
령에 우리 구성원 모두는 매우 놀라고 있으며, 최근 재단의 감사가 갑작스러운 
총장 면직과 관련이 있는 것인지 의구심이 생기고 있다.

 지난 20여 년간 우리 대학 총장으로 5명이(인하대학교 교수 출신 4명) 임명
되었다. 그중 4명은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중도 사퇴하였다. 이는 총장선출제
도의 문제로 인사 검증에 대한 실패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우리는 현 상황에 대해 다음 사항을 강력히 촉구한다.

- 총장 사퇴에 대한 명확한 사유를 공개하라.
- 교내 구성원과 교수협의회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총장선출제도를 개선하라.
- 우리 대학의 미래지향적인 운영을 위하여 우리 대학 구성원을 총장으로 임

명하라.

 향후 우리는 학교 구성원으로 미래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우리의 권리 수호
를 위한 개혁에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천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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